
- 90 -

PA-54

적심처리가 녹색꽃잎 및 겹꽃도라지의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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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도라지는 다년생 초본식물로 뿌리에는 saponin, inulin, phytosterin 및 platycodinin이 포함되어 있어 용혈, 진해, 거담 및 해열 

등에 효과적이다. 도라지의 재배 면적은 예방 측면이나 치료 목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재배법 및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1년생 겹꽃도라지 및 기내에서 배양하여 순화 후 약 1년간 노지 적응시킨 녹색꽃잎도라지를 공시재료로 하여 충북대학교 실

습 온실에서 재배하였다. 초장이 15cm, 25cm 및 35cm의 위치에서 적심하여 재배하였으며, 지상부의 생육 및 지하부의 수량

조사를 하였다. 

[결과 및 고찰]

녹색꽃잎도라지에서 엽폭은 적심처리에 관계없이 유의성이 없었던 것에 비해 엽장은 적심처리가 가장 빨랐던 15cm 부위 적

심구에서 4.7cm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경경 또한 15cm 부위 적심구에서 낮은 결과를 나타낸 반면 분지수는 15cm 부위 

적심구에서 7.8개로, 다른 처리구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형성을 보였다. 화기의 특성에서 화폭 및 화장은 각각 3.4~3.7cm, 

1.9~2.2cm의 범위로 모든 처리구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꽃수는 지상부의 생장 중, 분지수의 분화가 왕성했던 15cm부

위의 적심구에서 6.4개로 가장 많은 개화수를 보여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지하부의 특성에서 근경은 적심처리가 늦어질수록 

조금씩 굵어지는 경향을 보였던 것에 비해, 근장은 적심시기가 가장 늦었던 35cm 위치 적심구에서 8.8cm로 다른 처리구에 비

해 높은 결과를 보여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뿌리의 생체중은 35cm 부위의 적심구에서 8.2g으로 가장 무거웠다. 

겹꽃도라지의 경우 엽폭 및 엽장은 각각 3.8~3.9cm, 6.0~6.2cm의 범위로 적심의 유무에 관계없이 유의성이 없었다. 경경은 

적심처리에 의해 굵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지수 또한 분화가 왕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생장초기의 적심인 15cm 

부위에서의 적심이 16.8개의 분지형성을 보여 분화용 겹도라지 생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용가능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화기의 특성으로 화폭 및 화장은 각각 5.1~5.4cm, 3.1~3.3cm의 범위로 모든 처리구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꽃수는 

15cm부위의 적심구에서 22.4개로 가장 많은 개화수를 보여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개화기는 적심처리의 시기가 빠를수록 늦

어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무적심구에 비해 15cm 및 25cm 부위의 적심처리구의 경우 2~4일정도 늦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지

하부의 특성에서 근경은 모든 처리구에서 1.8~2.1cm의 범위로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근장의 경우 25cm 부위의 적심

구에서 9.8cm로 조금 굵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분기근수는 적심시기가 가장 빨랐던 15cm 부위 적심구에서 5.2개로 가장 

형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의 생체중은 25cm 부위의 적심구에서 9.5g으로 가장 무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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